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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절약, 이젠 선택 아닌 필수!

2015년 08월 14일 (금) 22:36:55 김지영 기자  seoulcity07@naver.com

성동구(구청장 정원오)는 13일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에너지 의

제와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역량 있는 단체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

인‘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’을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

이는 지난 3월에 협약을 체결한 ‘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에너지 나눔을 위한 가스업체 네트워크’에 이

은 성동구의 두 번째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다. 

‘성동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’은 성동구와 금호대우아파트, 대성유니드아파트, 금호삼성래미안아파

트, (사)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, 성동구 주부환경연합회, 마을공동체 행복공감이 참여한다. 

이 협의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 발굴 및 추진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

한 실천 ‘CO2 1인 1톤 줄이기’캠페인 홍보 에너지 사용 제한 합동지도 등 전력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

정기적인 공동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. 

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울이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·나눔·참여의 가치 구현과 「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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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, 성동구」실현을 위한 민·관 상호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정원오 성동구청장은 “‘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’은 성동구가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로 거듭나

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. 많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극 

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."고 당부했다. 

ⓒ 서울시티(http://www.seoulcity.co.kr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  

Page 2 of 2서울시티

2015-08-17http://www.seoulcity.co.kr/news/articlePrint.html?idxno=63657


